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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 절대 안된다.

인수위 개편안 즉각 철회하라.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소속
으로 전환하는 등을 포함한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안을 발표했다.

 

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는 이는 국민의 인권에 대한 위협이자 우리사회의 인권 발전을 퇴행시
키려는 기도로 강력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인수위는 국가인권위 위상 개편 이유로 헌법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불가피하다고 하나 핑계에
불과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생명은 바로 이 ‘독립성’에 있다. 법제정 당시 3년여에 걸쳐 수많은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투쟁과 정부의 치밀한 검토, 국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미 합의에 이
른 사항이다.

 

게다가 유엔 인권이사회 초대이사국이고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사회의 각종 인권기구에 임원을
진출시켜 인권 선진국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나라에서 이같은 기능적인 조치는 국제적인 망신
이자 비웃음을 자초하는 일이다.

 

새사회연대는 인권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면 이같은 조치에 음모가 있다고 본다. 인권전담 국가
기관의 무력화는 곧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외면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국회는 국가인권위 위상 개편안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 새사회연대는 인권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서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 맞설 것이며 제 단체들과 연대
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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